
22 2023년9월1일금요일기 획도시를살린ART
투어리즘선진현장을가다

뮤제오그라피(Museography 미술관외관과작품이조화를이루도록설계)를도입한고암이응노미술관전경. 대전시만년동둔산대공원일대에들어서있는예술의전당(왼쪽)과시립미술관.

문화와함께한 0시축제…110만관광객 대전부르스

대전시립미술관전시장.

올여름대전원도심일대에서펼쳐진 0시축제의연계행사로열린이응노미술관의미디어파사드. <이응노미술관제공>

올여름대전광역시는어느해보다 핫한 시간을보냈다.지난

8월11일부터17일까지원도심에서펼쳐진 2023 대전 0시축제

덕분이다. 한여름밤의시간여행을모토로개막한이번0시축제

는대전,충남은물론전국각지에서110만여명의관광객이다녀

가는쾌거를거뒀다.옛충남도청구간1㎞중앙로와인근원도심

상권에서진행된축제에서관광객들은다양한프로그램들을통해

꿀잼도시,대전부르스,과학도시등대전의매력을만끽했다.

이색적인명칭인0시축제는대중가요 대전부르스의 대전발

0시50분 열차에서따왔다. 0시가하루의끝과새로운날의시

작을 상징하는만큼 잠들지않는대전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

수도권에밀려메가축제에목말랐던시민들은지난2009년이후

부활한이번축제에서대전의과거와현재,미래와만나는뜻깊은

경험을했다.

특히 이번 0시축제에서존재감을보여준곳은 예술현장이었

다. 대전시의대표적인문화시설인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

관, 대전예술의전당은 축제기간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프로그램을마련해시너지효과를톡톡히누렸다.대

전예술여행의 1번지로불리는만년동문화관광벨트에자리잡은

이들문화인프라에는낮과밤시간대를겨냥한다양한볼거리로

문전성시를이뤘다.

그중에서도 이건희컬렉션과신화가된화가들 (6월27~9월10

일)이 열리고 있는 대전시립미술관은 폐막일을 10여 일 앞두고

매일1500여명이다녀가는등막바지열기로뜨거웠다.미술관측

이관람객들의쾌적한관람을위해초기엔1일900명에서1500명

으로늘렸지만예약이매진된상태다.

그도그럴것이이번전시는고이건희삼성그룹회장의수집품

(이건희컬렉션) 50점과미술관이자체기획한 신화가된화가

들 섹션21점등총71점의명작들이대거선보이고있기때문이

다. 이건희컬렉션에대한관심못지않게김환기박수근유영국

이중섭장욱진등한국현대미술의 전설인대가들의작품이한자

리에모인다는점에서미술계의주목을받았다.

대전시립미술관우리원학예사는 일년중6~8월은초중고여

름방학과겹쳐개별방문객은물론가족단위관람객이많이찾는

기간이라면서 좀처럼 지방에서는 접하기 힘든 김환기, 이중섭

등대중적인인지도가높은작가들의작품을전시하기위해전국

각지에서해당작품들을대여받아기획하게됐다고설명했다.

그래서일까. 대전시립미술관의 제1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계층의관람객들이눈에띈다. 젊은연인들에서부터중장년층의

단체관람까지 교과서에서나만날수있는 명작들을감상하는이

들의표정이사뭇진지하다.

전시장을 나와 신화가 된 화가들 섹션으로 발길을 옮기면

1930년대신문,잡지등에연재됐던 만문만화 포토존이시선을

끈다.한컷짜리이미지에서술문을덧붙여풍자적메시지를표현

한만화를의미하는것으로 이시기를전후로활동했던김환기

(1913~1974), 박수근(1914~1965), 유영국(1916~2002), 이

중섭(1916~1956), 장욱진(1917~1990) 화백의대표작들로꾸

몄다.

대전시립미술관과이웃해있는대전예술의전당과이응노미술관

도 0시축제에서빼놓을수없는코스다.이응노미술관과시립미

술관이 낮 시간대의 볼거리라면 예술의전당은 관광객들의 밤을

즐겁게하는공연콘덴츠다. 지난 2003년 개관한이래중부권의

넘버원 공연장으로성장한예술의전당은아트홀(1546석), 앙

상블홀(651석),야외원형극장(850석),컨벤션홀등을갖추고있

다.예술의전당은0시축제기간동안야외축하공연 재즈의밤을

개최해관객들에게한여름밤의무더위를잊게하는무대를선사

했다.

이응노미술관은 건물 그 자체만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들이는

대전의랜드마크다. 국내 최초로뮤제오그라피(Museography

미술관외관과작품이조화를이루도록설계)를도입한 명품미

술관이기때문이다. 이번 0시축제에맞춰기획한 2023 이응노

미술관미디어파사드: 이응노, 하얀밤그리고빛은이응노미술

관의건축물을바탕으로한DEXMLab(정화용),홍지윤, Craft

X(강정헌,윤영원)의영상이어우러져MZ세대들의탄성을자아

냈다.

실제로미술관정문에서면한폭의수묵화를연상케하는소나

무가방문객을맞는다.모던한디자인의백색콘크리트건물과어

우러져동양과서양,전통과현대의앙상블을보여준다.프랑스의

유명건축가로랑보두앵이빚어낸미술관은건물그자체가하나

의 거대한 예술작품이다. 보두앵은 고암 이응노(1904~1989)의

작품 수(壽) 속에내재된조형적구조에서영감을받아고암의

작품세계를건축학적으로풀어냈다.

하지만이응노미술관이대전의브랜드가된데에는 고암이응

노를활용한대전시의공을빼놓을수없다.충남홍성출신인고

암은한지와먹을소재로한한국적화법에서양적어법을접목한

독창적인조형세계를추구했다. 1958년프랑스로건너간그는화

면위에마치초서를흘려쓴듯한형상과수묵의번지는효과를조

화시킨문자추상으로국제화단의주목을받기시작했다.

비록충남홍성에서태어났지만대전시는고암을지역의문화

자산으로키우기위해탄생100주년해인지난2004년 54억원의

예산을들여미술관건립에착수했다. 지역미술관으로는이례적

으로세계적인건축가에게설계를맡긴것도그때문이었다.

대전이응노미술관이세상에모습을드러내자이에자극받은충

남홍성군도지난2011년11월2만㎡(6700평)부지에70억을들

여 고암 이응노생가기념관을건립했다. 당시 지역알리기사업

일환으로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을 진행했는데, 때마침 충남도청

(2013년)이전과맞물리면서이응노 브랜드화가새로운전기를

맞은것이다. 기념관옆에는초가지붕과회벽으로복원된생가가

대나무숲과함께자리하고있다. 유족등으로부터기증받은270

여점등고암의작품과유물등모두750여점이보관돼있다.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최현정학예연구사는 유명건축가인조

성룡씨가 설계한 이응노 기념관은 주변의 자연풍광을 끌어 들여

관람객들이잠시머물며휴식을취할수있는쾌적한입지조건을

자랑한다면서 인근에위치한수덕사와용봉산자연휴양림의관광

객들도생가기념관을방문하는등시너지효과를누리고있다고

말했다. /대전홍성=박진현문화선임기자jhpark@kwangju.co.kr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2>대전광역시

이건희컬렉션과신화가된화가들 등

예술여행1번지만년동문화관광벨트

전국서관람객문전성시…연일매진

예술의전당재즈공연밤콘텐츠선사

홍성출신이응노화백대전에미술관

홍성엔기념관…지역문화자산으로

출생지인충남홍성군에건립된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